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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고찰

석 문 주*․문 경 숙**․최 미 영***

본 연구는 공감의 구성요소와 공감능력의 측정방법을 살펴보고,음악과 관련된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와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한 후,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악지도방향과 음악활동

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에서의 공감능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다.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정서적,의사소통적 요소로 나누어지고,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림/이야기 방법,질문지법,생체학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음악 관련

공감 연구는 인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연구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악을 통

한 공감교육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제어:공감,공감의 요소,공감능력의 측정,음악 관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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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기

TV드라마나 영화의 행복한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신

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거린다.슬픈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픈 느낌이 들게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공감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의미로,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감이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사람들 간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약

화되고 있다.과거의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집단 중심의 생활환경 속에서 이웃

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으며,굳이 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생각이나 느

낌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화,맞벌이 가정의 증가,형

제자매의 감소 등의 변화로 가정에서 제공하던 정서적 지원이 약화되고,정보기

술의 발달로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공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잘 모르는 사람들과 많은 사회

적 활동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최미영,

2017).

현대사회에서 공감의 부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요즘 심각한 학교

문제로 인식되는 왕따,폭력,비행 등의 학교 부적응도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

해 생긴 결과로,이는 남의 아픔이나 기분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Gordon,2009).더욱이 공감의 부재는 관계 단절,인간

소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이러한 현상이 심해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의

과부족 현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정재영,2010).

문화연구가 마르코 비숍(MarcoBishop)은 저서 <두려움 없는 미래(Future

comestheCrisis)>에서 감정적 소통과 공감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의 하나

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EQ(Emotional Quotient)나 SQ(Social Quotient)를

IQ(IntelligenceQuotient)보다 중요한 학업과 성공의 지표로 본다.미래의 인재는

단순히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공감 교육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Gordon,2009).

공감교육의 중요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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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대인 관계하기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음악교육과정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해석하기를 하나의 핵심 학습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다.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예술교육과정은 소통을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영국의 음악교육과정은 음악을 통한 사회적 발달을 강

조하고,핀란드의 음악교육과정은 음악교과를 통해 다루어야 할 10개의 내용 중

하나로 함께 음악 만들기를 제시하여 음악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의 증진을 도모

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역량 중 하나로

음악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소리로 표현한 예술로,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음악적 상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

하고,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다.음악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타인의 마음을 읽고 조정하면서 공

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

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 및 음악 관련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음악을

통한 공감교육에 대해 제언(提言)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에서의 공감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공감 요소 및 공감능력 측정

1.공감의 개념

공감(共感,empathy)의 어원은 안을 의미하는 ‘en’과 연민을 자아내는 힘을 뜻

하는 ‘pathos’가 결합된 그리스어 empatheia에서 온 것으로,마음 속에서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이 개념이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의 미학자

Vischer가 인간과 예술작품 간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독일어 Einfüh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Einfühlung은 empatheia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느

낀다(feeling-into,in-feeling)는 의미를 가진다(박성희,2004;Barrett-Lennard,

1981;Laird,2015).

공감은 문자 그대로 ‘공유된 감정’으로,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의 감정을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다.그러나 공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개념적 특징이 복잡하여 동정,투사,감정이입과 같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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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공감은 동정처럼 타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

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고,투사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타인에게

귀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이며,감

정이입처럼 자신과 타인의 구별 없이 동일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박성희,2004;

Eisenberg&Strayer,1987).

2.공감의 구성요소

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정서적,의사소통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Goleman,2006).공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단일 차원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차원의 개념이다.

1)인지적 요소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정서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작용이다.인

지적 공감을 설명하는 개념에는 역할 수용,탈 중심화,감정의 재인.관점 수용,

상상력 등 다양한 용어들이 발견된다.공감을 인지적 개념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학자 미드(Mead,1934)는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

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역할 수용(role-taking)의 개념을 강조하였다.역할 놀이

를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추론하

여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타인의 생각과 반응을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함으로

써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박성희,2004).

인지발달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피아제(Piaget)도 공감의 인지적 속성을 부각하

였다.피아제와 인헬더(Piaget& Inhelder,1969)는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면서 공감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였다.자기중심에서 벗

어나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공감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나,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식별해내는 탈 중심화(decentering)가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공감

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감정의 재인(recognitionof

emotion)은 페쉬바흐(Feshbach,1975)가 제시한 공감의 필수적인 선행인지조건으

로,타인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다.타인의 감정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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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파악하여 재인해내기 위해서는 언어적 내용,상황적 단서,표정이나 몸짓 등

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민감해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유사한

입장에서 로저스(Rogers)는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감

지하고 이해하는 정확공감(accurateempathy)의 개념을 강조한다.

데이비스(Davis,1983)는 인지적 공감의 요소로 관점 수용과 상상력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관점 수용(perspective-taking)은 타인의 생각

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타인을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상상력(fantasy)은 허구적인 상황을 상상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느낌을 머리로 생각하여 이해하는 것이다(박성희,

2004;조한익,이미화,2010).

공감의 인지적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모두 공감을 지적인 능력으로 본다는 것이다.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

정을 인지해내는 기능과 관련이 되고,그 인지과정에서 지적인 추론과 상상력이

동원되며,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관점이 이동되는 인지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정서적 요소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감정 상태를 가지는 것이다.마

치 감정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타인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정서적 공감의 과정 대부

분은 반사경 신경계(mirrorneuronsystem)에 의해 일어난다.

공감에 의한 정서적 반응은 크게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타

인과 일치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정서적 공감을 정서 감염(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한다.가상의 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을 일치시켜 타인의 감정 상

태를 경험함으로써 그 감정을 떠올리는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정

서 감염의 한 형태로 은연중에 상대방의 표정과 같거나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웃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는 행동을 동작 모방

(motormimicry)이라고 한다(박민,2012;박성희,1992).

공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일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정서적 공명

(emotionalresonance)이 있다.코훗(Kohut,1978)은 공감을 인간 체험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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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메아리라고 하였다.공감이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前)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소리가 공명하듯이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것이다.인간이

인지적으로 인식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의 정서적 속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타인과 감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대리적 정서(vicariousemotion)라고 한다.이것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경험하지

만 타인과 동일시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대리적인 감정이다.

로저스는 공감을 마치(as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공감의 대리적인 속성을 드러내었다(박성희,2004).

데이비스(1983)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으로 제시

하였다.공감적 관심(empathicconcern)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

한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개인적 고통(personaldistress)은 타인이 고

통을 받거나 불행한 모습을 봄으로써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경향

이다.

공감의 정서적 속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

는 정서적 공유이다.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이고,그

정서적 반응은 타인과 부합하거나 대리적인 것이다.

3)의사소통적 요소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공감이 외부로 표현되고 상호소

통하게 되는 작용이다.의사소통적 공감은 공감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거나

느끼는데서 그치지 않고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공감

의 사회기술적 요소로,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공유에 뒤따르는 적절한

행동적 반응의 유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행위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를 가장 먼저 제시한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감의 전달을 언급하였다.공감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

이나 감정을 상담자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느낀 경험을 상대방에게 전달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카르크후프와 트루악스(Carkhuff& Truax)는 의사

소통적 공감을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느낀 바를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

이라고 하였다.이들은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측

면을 강조하면서 상담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공감의 정확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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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였다(박성희,2004).

의사소통적 공감에서 실제 의사소통의 수단은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도 중요하다.그러므로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

하게 전달하는 것으로,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최종적인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3.공감능력의 측정방법

공감능력의 측정방법은 추상적인 개념의 공감을 측정 가능한 조작적인 정의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공감능력을 측정할 때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그 중 여러

측정 장면과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그림/이야기 방법

그림/이야기 방법은 피험자에게 이야기와 더불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낄만

한 정서를 나타내는 그림을 제시한 후,피험자로 하여금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에

이름을 붙이고 피험자 자신이 그 주인공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보고하는 방법이

다.이 방법을 사용한 가장 고전적인 척도는 페쉬바흐와 로이(Feshbach& Roe,

1968)가 제작한 정서상황검사(AffectiveSituationTestofEmpathy)이다.

이 척도는 공감을 동일 정서의 공유로 본다.아동에게 일련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를 예시해주는 3개의 슬라이드를 함께 제시한다.

기준이 되는 정서는 행복,슬픔,분노,공포의 4가지 감정으로,각 감정은 2개의

다른 이야기로 총 8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들

에게 이야기 주인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고,아동들이 이야기 주인공

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주인공의 감정과 일치하면 공감점수를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2)질문지법

질문지법은 느낌이나 생각을 파악하는데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 등 주관적 체험세계를 확인하는 공감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공감능력을 측

정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지법 측정도구가 있는데,대표적인 도구로 H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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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함께 놀 친구를 찾지 못하는 소녀를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든다.(Itmakesmesadto

seeagirlwhocan'tfindanyonetoplaywith.)

2.남들이 보는 앞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Peoplewho

kissandhuginpublicaresilly.)

3.행복하다고 우는 소년들은 바보 같다.(Boyswhocrybecausetheyarehappyare

silly.)

Empathy Scale,QuestionnaireMeasureofEmotionalEmpathy와 Index for

EmpathyforChildrenandAdolescents,InterpersonalReactivityIndex,Scale

fortheMeasurementofAccurateEmpathy등이 자주 사용된다.

(1)HoganEmpathyScale(HES)

호간(Hogan,1969)은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공

감척도(EmpathyScale)를 개발하였다.이 척도는 캘리포니아 인성검사,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캘리포니아 대학인성평가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얻은

Q-sort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감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제작되었다.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된 도구로,개발된 이후 널리 활용되

고 있다.

(2)QuestionnaireMeasureofEmotionalEmpathy(QMEE)와 Indexfor

EmpathyforChildrenandAdolescents(IECA)

메흐라비안과 엡스타인(Mehrabian&Epstein,1972)은 공감을 대리적 정서반응

이라고 정의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공감척도(QMEE)를 개발하였다.QMEE는

7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는데,정서감염에 대한 민감성,낯선 타인에 대한 느낌

의 인식,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타인의 긍정적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타

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감동하는 경향성,동정적인 경향성,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

촉하려는 의지 등을 측정한다.

브라이언트(Bryant,1982)는 6살 이상의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공감

척도(IECA)를 개발하였다.IECA는 QMEE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통찰력의 정확성

보다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이 도구는 “울고 있는 소년을 보면

울고 싶다”와 같은 공감에 대한 문항내용과 함께 “같이 놀 친구가 없는 소녀를

보면 슬프다”와 같은 동정 및 “상처를 입은 소년을 볼 때 화가 난다”와 같은 개

인적 고통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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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직접 선물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뜯는 것을 보면 정

말 기분이 좋다.(Ireallyliketowatchpeopleopenpresents,evenwhenIdon't

getapresentmyself.)

5.우는 소년을 보면 왠지 울고 싶어진다.(Seeingaboywhoiscryingmakesmefeel

likecrying.)

6.다친 소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IgetupsetwhenIseeagirlbeinghurt.)

7.다른 사람이 웃으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따라 웃는 편이다.(EvenwhenIdon't

knowwhysomeonelaughing,Ilaugh,too.)

8.TV를 보면서 울 때가 있다.(SometimesIcrywhenIwatchTV.)

9.행복하다고 우는 소녀들은 바보 같다.(Girlwhocrybecausetheyarehappyare

silly.)

10.다른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It'shardformeto

seewhysomeoneelsegetsupset.)

11.다친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IgetupsetwhenIseeananimalbeinghurt.)

12.함께 놀 친구를 찾지 못하는 소년을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든다.(Itmakesmesadto

seeaboywhocan'tfindanyonetoplaywith.)

13.어떤 노래들은 너무 슬펴서 울고 싶게 만든다.(SomesongsmakemesosadIfeel

likecrying.)

14.다친 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IgetupsetwhenIseeaboybeinghurt.)

15.어른들은 슬퍼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울 때가 있다.(Grown-upssometimescry

evenwhentheyhavenothingtobesadabout.)

16.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해 주는 것은 어리석다.(It'ssillytotreatdogsandcats

asthoughrheyhavefeelingslikepeople.)

17.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척 행동하는 친구를 보면 화가 많이 난다.(Igetmadwhen

Iseeaclassmatepretendingtoneedhelpfromtheteacherallthetime.)

18.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Kidswhohavenofriends

probablydon'twantany.)

19.우는 소녀를 보면 왠지 울고 싶어진다.(Seeingagirlwhoiscryingmakesmefeel

likecrying.)

20.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것을 보면 우스운 생각이 든다.(Ithinkit

isfunnythatsomepeoplecryduringasadmovieorwhilereadingabook.)

21.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가 하나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더라도 한 개도 주지 않고 혼

자 다 먹을 수 있다.(IanabletoeatallmycookiesevenwhenIseesomeone

lookingatmewantingone.)

22.친구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선생님께 벌 받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별로 아프

지 않다.(Idon'tfeelupsetwhenIseeaclassmatebeingpunishedbyateacher

fornotobeyingschoolrules.)

[그림 1] IECA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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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terpersonalReactivityIndex(IRI)

데이비스(1983)는 공감을 단일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공감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공감의 하위 요소를 관점 취

하기,상상하기,공감적 관심,개인적 고통의 네 가지 변별 가능한 특성으로 정의

하고,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반응도 지수(IRI)를 개발하였다.네 가지 하

위 척도 중 관점 취하기 척도와 상상하기 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고,

공감적 관심 척도와 개인적 고통 척도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측정한다.관점

취하기 척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타인의 관점

이나 견해를 취해 보는 경향을,상상하기 척도는 드라마,영화,연극,책 등 허구

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대입시켜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공감

적 관심 척도는 불행을 겪는 타인에게 연민과 관심을 갖는 경향을,개인적 고통

척도는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불안,걱정,공포 등과 같은 불편한 마

음을 갖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

(4)ScalefortheMeasurementofAccurateEmpathy

의사소통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카르크후프와 트루악스(1965)는 정확공감척

도(ScalefortheMeasurementofAccurateEmpathy)를 개발하였다.이 척도는

공감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자의 공감 전달의 정확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목

적이 있다.이 척도는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을 다섯 가지 수준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반응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상담자의 공감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3)생체학적인 방법

생체학적인 방법은 비언어적,생리학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앞선 방법들이 피험자의 언어반응에 근거

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피험자들로부터 상당

히 일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생체학적인 방법

중 맥박 수,발한,혈관의 수축 등과 같이 생리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실험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주 활용되지 못하는 반면,얼굴 표정,몸짓,음성 등의

비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은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므로 적절한 관찰도구만 있

으면 타인의 정서 반응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다.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정서를 판별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에크만,프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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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톰킨스(Ekman,Friesen,& Tompkins,1971)이 개발한 표정으로 나타난 정서

채점기법(FacialAffectScoringTechnique:FAST)이 있다.표정 해독자는 피험

자의 얼굴 사진을 보고 이마,눈썹,눈꺼풀,눈,코,입 등 얼굴 표정의 특징을 바

탕으로 특정 정서를 확인한다.눈썹과 이마,눈과 눈꺼풀,뺨과 코와 입과 턱 아래

로 얼굴의 영역을 나누고 얼굴의 세 가지 부위에서 관찰한 내용에 점수를 부여한

다.그런 후 FAST도감에 있는 준거 사진들과 대조하여 FAST에 있는 기본 정

서와 짝을 맞춰 최종적으로 피험자가 표현한 정서를 확인한다.

Ⅲ.음악 관련 공감 연구

1.선행연구 고찰

음악과 관련된 공감 연구는 인간의 공감능력에 끼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상관

관계연구(Kokal,etal.,2011;Overy&Molnar-Szakacs,2009)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Kirschner& Tomasello,2010;Rabinowitch,

Cross&Burnard,201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버리와 몰나르-자칵스(Overy& Molnar-Szakacs,2009)는 음악적 소리는 청

감각적 시그널로 감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청각적 시그널 뒤에 있는 감정과 관련

된 두뇌 부위를 자극하여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쳐 감

지하게 된다고 보았다.이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능을 하는 거울

신경계(MirrorNeuron)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거울 신경은 우리의 뇌가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동작을 재현하게 한다.인간이 혼자가 아

니라 함께 살아가고,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거울 신경의 덕분이다.인간의 공감능력이야말로 인간 뇌에 거울 신경이 존재하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오버리와 몰나르-자칵스는 음악은 다른 사람 또는 집

단의 존재에 대해 청각적으로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음악 감상은 청각적으로 즐

거운 시그널일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 함께(beingtogetherintime)’라는 느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또한 그룹 연주 활동도 공감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그룹으로 연주하는 과정에서 ‘모방(imitation)’,‘싱크로나이제이션

(synchronization)’,‘공유된 경험(sharedexperience)’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공

감능력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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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칼(Kokal)과 그의 동료들(2011)은 신크로나이즈드 드러밍(synchronizeddrumming)

과 공감적 행동 간의 상관성 연구에서,싱크로나이즈드 드러밍 활동이 뇌의 학습,

기억 및 감정과 관련된 미상핵(caudatenucleus)을 자극하여 공감적 행동을 증진

시킨다고 하였다.드럼 동아리와 드럼 그룹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파트너가 문

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와주려는 성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었다.코칼은 이

연구를 통해 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 등과 같은 집단음악활동을 통해서도 공

감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키르쉬너와 토마셀로(Kirschner& Tomasello,2010)는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음악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공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타인을 도와줌으로써 호

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

을 말한다.이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간단한 이야기에 맞춰 노래,

타악기 연주,신체표현을 하는 음악 활동을 하였다.키르쉬너와 토마셀로는 친구

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신체표현하는 활동이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이 일어

나도록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음악은 서로 단합하고 유대감을 가지게 하여 궁극

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협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2.음악 그룹 상호작용 프로그램

라비노비치,크로스와 버나드(Rabinowitch,Cross& Burnard,2012)는 음악 그

룹 상호작용(MusicalGroupInteraction(MGI)이라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MGI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MGI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그룹

음악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MGI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교육요소는 ‘공감능력 향상 음악 요소(Empathy-

PromotingMusicalComponents,EPMCs)’라 불리는 요소들이다.EPMCs는 어린

이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되는 요소로서,여기에는 동시성(Synchrony),

모방(Imitation),모호함(Ambiguity),목적 공유(Sharedintentionality),공통 주관

성(intersubjectivity)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MGI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유형

의 음악 게임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공감능력을 길러준다(Rabinowitch,

2012).음악 게임에는 EPMCs가 반영되어 있으며 요소별로 음악 게임이 분류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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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GI 프로그램의 EPMCs와 음악 게임

EPMCs 음악 게임의 특징 음악 게임 예시

동시성

(Synchrony)

일정박을 인지하며 동

시에 움직이기

리듬 즉흥연주(Improvisingrhythm).

그룹이함께리듬즉흥연주를하는과제가주어

진다.한명또는몇명이리듬을계속해서바꿔나

가며즉흥연주를하는동안그룹은동시에이를

따라 즉흥연주를 한다.

모방

(Imitation)

음악적 아이디어를 정

확하게 또는느리게반

복하기

거울 매치 게임(Mirrormatchgame)

원으로둘러앉고각참여자는음악의짧은프레

이즈를연주한다.그다음참여자는이프레이즈

를 똑같이 따라서 반복하거나 또는 어느 것을

연주하였는지 알아맞힌다.

모호함

(Ambiguity)

음악의 모호한 특성을

경험하기

전사하기(Transcription)

그룹으로 함께 짧은 대화를 만들어 적은 후에

이를 음악으로 옮겨 표현해본다.

목적 공유

(Shared

intentionality)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

기위해그룹으로함께

작업하기

그룹 작곡(Groupcomposition)

하나의음악작품을작곡하고연주하는발표과제

가주어지면그룹구성원들은자신의역할을맡

아 과제를 수행한다.

공통 주관성

(Inter-

subjectivity)

음악을 통한서로의마

음 읽기

음악적 마음 읽기(Musicalmindreading)

가능하면짝활동으로하는데,각자주제(예.동

물,분위기등)를고르고함께즉흥연주를한다.

자신의짝이고른주제가무엇인지알아내는것

이과제로,짝이무엇을선택했는지추측해본다.

라비노비치(2012)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 8-11세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MGI프로그램을 1년간 적용·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 연구

하였다.주1회 1시간씩 9개월에 걸쳐 실험집단에는 MGI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음악을 포함시키지 않고 게임 활동을 하였다.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도구로 브라이언트의 정서공감척도(IECA)를 사용하였다.연

구 결과,MGI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 어린이들이 통제집단의 어린이들보

다 공감능력지수가 훨씬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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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음악에서의 공감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에서도 공감은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심리적 내면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

듯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음악에서의 공감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

는,오롯이 음으로만 음악적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음악

에서의 공감의 유형은 일반적인 공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 음악작품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공감과,사회적 차원에서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정서적,의사소통적 공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악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선행연구

를 토대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지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세 가지와 같

다.첫째,모방,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협력 등과 같은 공감교육을

위한 핵심요소를 사용한다.음악교사들은 이미 공감교육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음악수업에서 실행하고 있다.유아부터 음악 전공자까지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방은 음악학습과정의 자연스런 부분이다.일반 음악수업이든 앙상블 연주 수업

이든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실천한다.따

라서 교사들은 먼저 음악교육이 공감의 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학생들이 음악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서 공감교육의 핵심요소를 경험하도록 하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그룹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모든 음악활동에서 음악적 문제는 어

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룹 작곡 활동과 즉흥연주 활동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룹

작곡과 즉흥연주는 모두 창의성,탐색,타인에 대한 배려,의사 결정이 포함된 활

동이다.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문제를 접할 때,학생들은

그들의 창의성에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하

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이와 같은 협동 작업에서 불화가 종종 생길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가치와 배려를 생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이 계획된다면,

그룹으로 음악을 만드는 활동은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유된 경험(sharedexperience)’에 참여하도록 장려

한다.학생들은 음악에 몰입할 때 인지적인 과정 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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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 경우에 보다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

는데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 모두의 역할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개별적 다양

성도 존중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학생들은 자신이 존중받

는다고 느낄 때 그룹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만큼 연주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학생들이 공유된 경험을 갖기 위해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의 연주 목표를 세우고 연습하며 연주 후 스스로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격식을 갖춘 연주 공연일 필요는 없지만 청중이 더해진다면

공유된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공연 후에 그룹의 공동 목

표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해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교

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음악적 행동이 실제 상황에서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악활동이 실

제 생활에서도 공감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먼저,인지적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래 부르기와 노래 만들기(songwriting)활동을 할 수

있다.노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전달한다.언어와 음악은 유사한 표현

방식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 연관된 의사소통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특히 언어

와 음악이 결합된 노래는 언어의 인지적 특성과 음악의 감정적 특성을 동시에 갖

고 있다(정현주,2005).노래의 가사를 통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

을 수용하는 작업이 가능한데,공감이나 타인 이해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하여 부르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사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눔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다.또한 타인에게 공감했거나

자신에게 배려나 연민을 보여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활동도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Laird,2015).

정서적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상활동을 할 수 있다.감상은 사람들

이 대부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음악을 통한 정서적 경험은 실제 삶

의 리듬,즉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거치는 정서적 경험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감

상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음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그

룹 연주경험은 음악적 혹은 비음악적으로 의사소통,인지발달,자기표현 등을 자

극하는 음악활동이다.그룹 연주는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을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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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나와 너,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조정은,2010).악기 소리의 어울림을 위해 타인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어야 하므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즉흥연주도 의사소

통적 공감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다.즉흥연주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틀에 얽매이

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연주를 경청하거나 모방하는 활동을 통한 관계 속

에서 공감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Ⅴ.나가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

로 변화하고 있으며,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대인 간의 공감적 이해와 공

감적 반응과 공감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감정과 관점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미래 사

회에 필요한 따뜻한 인간관계를 위한 주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우리가 경험하는 음악은 변함이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접하는 음악의 내용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느낌과 감동의 본질은 서로 같다.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행

복함을 느끼며,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또한 다른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

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개념과 구성요소,관련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음악에서의 공감교육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공

감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공감이 향후 음악교육에서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교육자들이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의 필요성과 공감이론의 적용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학

교에서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음악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향,교수내용과 방법,평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

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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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EmpathyinMusicEducation

MoonjooSeog․Kyung-SukMoon․MiYoungChoi

Thepurposeofthisstudyistoprovidethepreliminarydataonempathyinthe

fieldofmusiceducation.Forthispurpose,thetypesofempathyanditsmeasures

werefirstinvestigated.Recentstudiesofempathyrelatingtomusicwerethen

reviewed.Finally,based on previousstudies,somethoughts on teaching

principlesandmusicactivitieswiththepotentialtopromoteempatheticability

weresuggested.

There are three differenttypes ofempathy:cognitive,emotional,and

compassionate.Researchershaveusedvariousapproachestomeasureempathy,

includingpicture-stories,somaticandphysiologicalmeasuresandself-reportby

questionnaires.

Studiesofempathyrelatedtomusicarelargelycategorizedintotwogroups:

thefirstgroupconsistsofcorrelationstudiesthatinvestigatetherelationship

betweenstudents'empatheticabilityandtheeffectmusichas;thesecondgroup

examinesmusicprogramsdesignedtoenhanceempatheticability.Basedon

previousstudies,thisstudysuggestsfourteachingprinciplesthatpromote

empatheticability:theuseofthekeyelementsforempathyeducation(imitation,

opportunitiestobesynchronouswithothers,cooperation),theprovisionof

opportunitiesforgroupmusic-making,andtheencouragementofengagementin

sharedaffectiveexperiences.Also,thestudydiscussedmusicactivitiesfor

improvingempatheticability.

Keywords:empathy,typesofempathy,measuresofempathy,empathyi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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